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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듀이의 종교론과 종교적 경험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교육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듀이는 초월적인 신이 존재하지는 않지

만 인간의 경험에는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경험 속에는 경험의 

종교적 양태가 들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의 양태를 통해서 삶의 총체적 

이상을 형성하게 된다. 총체적 이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가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은 총체적 이상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이상적으로 볼 

때에 삶의 총체적 이상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심리저인 측면에서 신과 하나가 된다

는 자아의 확대감과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아의 빈곤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또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총체적인 삶의 재구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다. 삶으로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종교교육은 하나가 된다. 이때 교육은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종교화를 뜻한다. 즉 이상적으로 

볼 때에 교육은 삶의 경험 속에 교육은 삶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드러

내는 것이며 학습자에게 종교적 삶의 형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교적, 경험의 종교적 양태, 종교적 삶의 형식, 종교성, 총체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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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 천국 같은 곳은 없나요?

치  앙 : 없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분리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며, 죽은 후와 같이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완성된 상태 [즉 완전한 배움의 상태]를 뜻하는 것

이다. 네가 완전한 속도로 날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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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천국은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것이다.1) 

Ⅰ. 서   론

서양 문명을 형성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

즘은 지적 사고와 지적 사고의 산물인 지식에 강조를 두는 사상적 전통을 말하는 

것이라면, 헤브라이즘은 지적 사고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세계와 신의 세계에 대

한 인식에 강조를 두는 사상적 전통을 뜻하는 것이다. 전자는 합리성과 지식에 강

조를 두는 데에 반하여, 후자는 초합리적 계시와 신앙에 강조를 두는 것이다. 두 

사상적 조류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서양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유지해 온 근본적인 힘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세까지는 헤

브라이즘이 우세하였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세 사회에서 ‘철학은 신학의 시

녀’였으며, 교육은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헤브라이즘의 핵심적인 주장인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신

의 존재와 종교의 가치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 왔다. 이성의 시대인 근대 이후 

많은 사상가들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콩트와 같은 실

증주의자는 신을 신화적 사고의 유물로 간주하였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유물론자들은 신을 계급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허구로 보았다. 니

체와 같은 철학자는 신을 연약한 인간의 심리작용이 만들어 낸 상상의 산물로 생

각했으며,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유아시절에 갖게 된 아버지의 권위에 대

한 무의식적인 투사의 산물로 간주하였다.2) 

근대 이후 지금까지의 지적 사조는 헤브라이즘에 대한 헬레니즘의 우세로 규정

지을 수 있다. 과학과 학문의 발달사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도전과 해체로 점철되

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세기의 주요 철학사조를 비롯하여 물리

학, 생물학, 인류학, 역사, 종교철학 등의 학문 영역에 있어서의 탐구는 초자연적

인 존재와 권위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정들 대부분을 허물어 왔으며, 종교적 신념 

체계의 상당한 부분을 해체시켜 왔다. 헬레니즘을 반영한 학문의 세계는 삶의 세

계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고 삶의 세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BK21 연구지원비에 의한 것임.

1) Bach, R., Jonathan Livingstone Seagul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0, p.59. 
2) 강영계, ≪종교와 인간의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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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하여, 헤브라이즘을 반영한 종교는 초자연적인 성스러운 세계와의 관련을 

강조함으로써 생활의 영역에서 구석으로 격리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이 바로 학교교육의 장이다. 일부 국교가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정교

분리는 일반적인 대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보면 대부분의 교육내용은 학문적 교과나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만 하나의 교과로 채택된다. 

그 경우에도 전체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종교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학문의 발전에 따라 절대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는 부정되고 다원주

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가 사회와 정치의 기본 이념이 되면서 종교와 종교적 이

념은 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게 되었다. 

교육에서 종교가 축출된 데에는 헤브라이즘 그 자체가 자연의 세계와는 근본적

으로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다는 생각, 그리고 속세와는 분리된 성스러운 

세계에 속한다는 이원론에 있으며, 나아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구분에 해당

되는 신앙과 지식, 그리고 종교와 학문 사이의 이원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는 학문과 신앙 사이의 분리, 교육과 종교 사이의 분리, 나아가 현실의 삶과 종교

적 삶의 세계의 분리를 낳은 사고가 절대적이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기인한다면 학문과 신앙, 교육과 종교, 나

아가 속과 성 사이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이

며,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종교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은 없는가 하

는 것이다. 이 대안을 탐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 철

학을 검토하는 것이다. 듀이는 철학사상 전통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을 철학

의 기본 과제로 삼았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경험 

그 자체를 일차적 분석과 설명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대 경험론과는 전혀 

새로운 경험론을 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통철학의 이원론을 해체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종교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듀이가 학문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학문과 신앙, 

교육과 종교 사이의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시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듀

이가 그의 종교에 대한 주요저서 ｢공통의 신앙(A Common Faith)｣에서 밝히고 

있듯이 20세기 초는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입장과 종교적 전통을 부정하는 

입장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었다. 전자는 초자연적이고 절대적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신에 기초를 둔 종교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초자연

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역사적인 종교뿐만 아니

라 모든 종교적인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듀이가 보기에 이 두 입장은 

종교의 가능성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를 보는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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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입장은 도대체 종교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3) 이러한 반성에 기

초하여 종교를 이해하는 대안으로 종교와 종교적인 것을 구분한다. 종교는 초자연

적인 신이나 절대적인 신조와 교리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면 종교적이라는 것은 

종교를 낳고 만든 인간 경험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종교와 종교적

인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태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종교가 가

능해지는 경험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4) 만일 듀이의 시도가 흔히 종교를 역

사적 종교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이라면 종교와 교육의 관계를 

보는 데에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듀

이의 종교적 경험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Ⅱ. 종교적 경험의 특성

1. 종교적 경험의 양태

서양 사회에서 종교사상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 존재와 신의 성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듀이는 자신의 존재론을 “경험론적 자연주의” 

또는 “자연주의적 인간주의”라고 명명하였다.5) 이 말이 시사하듯이 듀이는 초자

연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여기에는 전통적 이원론을 부정하는 듀이의 핵심적

인 주장이 관련되어 있다.6) 

3) CF, p.2

   듀이의 저술은 주로 약칭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AE: Art as Experience                 CF: A Common Faith

   CI: Creative Intelligence                DE: Democracy and Education 

EE: Experience and Education          EN: Experience and Nature         

   HWT: How We Think                  LTI: Logic: The Theory of Inquiry      

   RP: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4) 박봉목, <존 듀이의 종교론>, 한국 존 듀이 연구회, ≪존 듀우이와 프라그마티즘≫, 서울: 삼일

당, 1982, 131쪽

5) EN, p.1a

6) 듀이의 경험론적 자연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듀이의 종교의 기본적인 생각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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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으로 규정된다. 이원론의 근저에는 세계와 

인간이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는 기본 가정이 들어 있다. 전통철학에 따르면 이 세

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사물) 즉 주체와 객체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체

로서의 인간이 객체로서의 사물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근본적

인 존재들 사이에 일어나는 부가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듀이에 의하면 인간 경험

은 인간 단독이나 세계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환경 ‘속’에 있으며, 환경에 ‘의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생존하게 

된다.7) 단적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이 존재의 일차적인 사실이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양상이다”.8) 상호작용이 근본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지, 고립된 존재들이 아니다.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호작용 속의 한 요소로 존재한다. 이 경우에 주체니 객체니 하는 것은 상호작용

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일 뿐이다.9) 

상호작용으로서의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의 자연과 인간

이 출현하고 난 이후의 자연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인간 출현 

이전의 사물의 세계와 인간 출현 이후의 경험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인간

과 자연의 이원론을 인간의 사고 속에 이끌어 들이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상호작

용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오직 변화되고 수정된 새로운 자연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일한 세계이다. 

설령 인간의 삶과 무관한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삶과 어떤 의미에 있

어서도, 아무리 시시한 점에 있어서도 관련을 맺을 수 없다. 따라서 원래부터 있

다고 믿어지는 세계 그 자체는 철학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 노력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세계와 신의 존재는 부정된다. 삶의 경험 이

전에 있거나 삶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험과 자연의 계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듀이의 형이상학은 실재론

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하며(R. Dewey, 1977),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Cohen, 

1940), 애니미즘으로 규정되기도 한다(Thayer, 1952). 흔히 듀이의 종교론을 ‘인본주의’로 규정

하는데(박봉목, 1982; 임한영, 1987; 정길수, 1979; 조영태‧정길영, 1997), 단순히 인본주의라는 

말은 듀이의 형이상학을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듀이 형이상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하여 경험적 자연주의로서의 듀이의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있는 연구로는 박

철홍(2004)과 Alexander(1987), Boivert(1988)를 참고할 것.  

7) AE, p.13; EE, p.136

8) RP, p.87

9) 듀이는 상호작용을 이후에 교변작용(transac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다. 경험개념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박철홍(1994c)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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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침묵해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10)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

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참여하는 ‘삶의 세계’일 뿐이며, 그 삶 속에서 의미

를 갖고 드러나는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 입장에서는 초

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에 대한 아이

디어가 성립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절대적 종교의 옹호론자와 절대적 종교의 부정론자 사이에서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험의 철학자로서 듀이가 주목한 것은 인간 경

험의 성격이다. 듀이의 종교론의 특성은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와 절대적인 신조나 

교리의 타당성에 대해 부정하기는 하지만 인간 경험에는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제도로서의 종교는 흔히 이 세상을 넘어선 초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과 종교 특유의 신념 체계, 의식과 의례, 제도, 관례 등

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다. 그런데, 그런 신념들은 오늘날 아무런 합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종교에 대한 비교학적 연구는 종교적 

신념이나 신에 대한 생각에 관한 공통 분모를 찾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는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 ‘종교적’이라고 부를 만한 공통된 경험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형용사형으로서의 ‘종교적’이라는 말은 제도화된 기관이나 신념 체계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종

교적”이라는 것은 인간 경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 즉 삶과 삶의 조건에 대

한 보다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의 특성”을 의미하

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를 낳게 된 신념이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11)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음에 올 내용을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듀이의 신의 개념과 관련하여 좀더 살펴

보기로 하자. 경험론적 자연주의자로서 듀이는 전통적인 신에 대한 생각을 부인한

다. 그에 의하면, “신”은, 만일 “신”이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모든 이

상적인 목적의 통합체”이다.12) 이러한 이상적 목적들 또는 이상적인 목적의 통합

체로서의 신의 관념은 실제 경험과는 무관한 단순한 관념의 조작에 의해서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행위 [즉 경험]와 동시에 발생하는 상상에 기원을 

두고 있는, 기본적으로 상상에 의해 형성된 가치들이다”.13) 여기서 주목해야 될 

10) Wittgenstein, L., Tractatus, Pears, D. F. & McGuinness, B. F.(Tr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명제 7.

11) CF, p.14

12) CF, p.42

13) CF, 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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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상적 목적의 통합은 경험에 앞서 또는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며, 따라서 고정된 것이나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경험 

속에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종교적 경험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경험과 무관하게 사전에 형성된 이상적인 목

적을 받아들이고 이상적인 목적을 준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이 그

러한 이상적인 목적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이다. 

종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험 속에 내재하는 특성이나 경험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고의 양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의 종교적 양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의 종교적 양태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방

법은 소위 종교적 태도, 즉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방식과 사

고방식으로부터 그러한 행동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경험의 특징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험이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 경험이 신에 의해서 계시된 신조나 절대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이다. 유태교나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교의 경우에 흔히 그러하듯이, 

신은 단순히 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월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한 특수한 “초월적 존재”이다.14) 신은 실재하며, 모든 이상적 

목적의 구현체이며 동시에 이러한 목적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체이다. 신의 말과 

명령은 믿는 자들의 행동을 결정, 판단하는 궁극적인 원천이요, 최고의 권위를 갖

는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고 불리워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

동 특성을 고려할 때에 종교적 경험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종교적 행동의 중요한 특징은 삶 전체에 대한 통합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이상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총체적인 삶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실제 삶을 인도한다. 둘째, 종교

적 행위는 종교적 신념 또는 이상적인 목적이 가치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난관을 무릅쓰면서도 이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헌신한다

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전통 종교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바로 위의 두 가지 점에서 종교적 경험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경험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의 양

식이다. 

무엇보다도 경험의 종교적 양태는 삶 전체에 대한 통합된 태도를 취하는 데에 

14) CF, p.42



10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있다. 의미 있는 삶은 항상 전체에 대한 적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간 삶은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 분리된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리해서 볼 때에 개개의 경험

은 진행 중인 경험 속에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한다는 

경험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인간 경험은 단순히 주어진 

장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전체 삶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주어진 장면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은 외형상

으로는 주어진 장면에 대한 적응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경험상황을 넘어

서서 전체 삶을 적응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체로서의 삶에 대해 적응하려면 경험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전체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험하는 순간

순간에 전체 삶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전체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

을 때에 우리는 삶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경험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서로 일관성 있게 통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삶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에 개개의 경험은 방향감을 

상실하게 되고, 개개의 경험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거나 올바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경험,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은 단순히 개개

의 경험에 대하여 적응에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전체 삶에 대한 적응의 순

간, 즉 “훨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삶의 세계에 대하여 적응을 시도하는 순간”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은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

화를 이룩하게 하며, 전체 삶에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15) 전체 삶에 적응

하는 경험이 바로 듀이가 말하는 ‘종교적’ 경험이다. 

2. 삶의 총체적 이상

이때 종교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도대체 듀이에

게 있어서 ‘전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그것은 경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전체, 즉 가장 큰 의미에서의 상호작용 

전부를 가리킨다. 듀이에 의하면, 자연은 무수히 많은 사건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

대한 사건으로 간주된다.16) 거대한 사건으로서 자연은 그 내부에 수많은 작은 사

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사건들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 자연은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갖게 된다. 이것

은 인간 경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체로서 인간 경험은 이미 실현된 것과 

15) CF, p.16

16) EN, p.9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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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 전체 또는 전체 삶

은 이미 실현된 것들뿐만 아니라 가능성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17) 이 삶의 전체

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의미와 가치가 유

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전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종교적 경험의 양태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이기 때

문에 실제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가 구성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자.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과 과정

과 결말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일어

날 때에 하나의 경험 또는 완결된 경험이 된다. 특히 탐구방법으로서 완결된 경험

은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반성 이전의 상황을 잘 통합된 상황 [즉 완결된 상

황]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과정”이다.18) 그러므로 경험의 전형으로서 완결된 

경험은 일차적 경험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반성적 경험의 단계를 거쳐, 완결단계

에서 끝나게 된다. 여기서 반성적 사고의 단계는 사고 이전과 사고 이후에 놓여 

있는 일차적 경험(즉 질성적 경험)의 일부분일 뿐이다.19) 경험의 완결단계는 하나

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요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결과 속에 누적

되어서, 경험의 최종 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경험의 요소들로 통합된 상

태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말한다. 따라서 완결단계는 하나의 경험의 전 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다 넓은 삶의 맥락 또는 전체 경험 속으로 통합하는 순간을 

갖게 된다. 

전체 삶에 적응하는 경험의 완결 단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다.20) 다만 여기서는 가능성의 성격을 중심으로 검

토할 것이다. 경험은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

난다. 경험의 완결 단계는 무엇보다도 반성적 경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다시 마음 전체와 만나는 단계이다. 제대로 된 경험을 했을 경우에 반성적 단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는 사이에 수많은 새로운 인

식의 가능성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완결단계에서 마음 전체와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해 준다. 

17) 실현된 것과 가능성 모두를 자연의 구성 요소로 보는 생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험과 자연의 계속성이라는 듀이 철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이

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박철홍(1993a, 1993b)과 Alexander(1987: ch. 3)를 참고

할 것.

18) LTI, p.104

19) HWT, p.106-107

20)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철홍(1994b)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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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창조론을 정설로 알고 있다가 진화론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생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자. 우선 그 학자의 마음속에는 일차적으로 진화론 그 자체와 진화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동원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진화론으

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경험적 자료들도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진화론을 

어느 수준까지 일반화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진화론과 창

조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진화론을 받

아들이고 창조론을 폐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는 창조론을 받아들이

면서 일정 영역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

이 제기될 것이다. 또한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생물학 이론 전 영역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새로운 이해와 관계 정립이 요청되게 된

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그 사람에게 재조정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은 그 사람이 가

지고 있는 앎과 삶의 영역 전체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어떤 사

물이나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이전의 상태에서는 보이

지 않던 새로운 문제 즉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경험 당사자

는 전체 마음을 재적응하여 균형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경험의 완결단계에서 경험 당사자는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실현된 것과 

실현된 것 몇 배에 해당되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문제는 수많은 실현된 

것과 가능성들을 통합하여 전체, 소위 수많은 사건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자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통합하여 우주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 지

구상에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무생물과 동식물이 있으며, 지구 밖에는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혹성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전체로서의 우주를 그린다

는 것은 오로지 상상에 의해서 가능하다. 나아가 이들 각각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

적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들 전부를 아우르는 전체로서의 목적을 형성하는 것도 

오로지 상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실현된 

것과 이상적인 것 전부를 통합하여 전체로서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상상에 의해

서” 가능할 뿐이다.21) 경험의 완결단계는 바로 상상에 의해서 전체로서의 삶을 형

성하게 된다.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종교적 경험의 양태에 의해 경험에서부터 

생긴 그리고 경험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서로서로 관련을 맺게 되

고,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다. 이 통합된 전체의 핵심에는 전체 삶을 아우르는 ‘삶

21) CF, p.18-19,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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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체적 이상’이 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현된 것과 가능성들 모두는 ‘총

체적 이상’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바로 이것이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도

로 확대된’ 삶의 세계 전체 즉 그 사람의 “우주”가 된다.22)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삶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이상은 전

통철학의 목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통철학에서 목적은 인간 삶

과는 무관하게 이미 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고정된 것이며 영원불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인 관심이나 열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인간 삶 

밖에 있으면서 인간에게 부과된 일종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경험

의 양태에 의해 포착되는 총체적 이상은 실제 하는 지식과 삶의 조건 모두를 망라

하는 것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과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미래와의 관

련 속에서 현실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이다.23) 동시에 그것은 당시 상

황에서 경험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장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통

합하여 이루어진 ‘최상의 상태’이다. 따라서 삶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

서 삶의 이상은 그 자체가 경험 당사자의 헌신을 내포하고 있다. 

 요약하면 총체적 이상은 그것이 형성되는 순간에 경험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대된’ 삶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최고로 가치 있는 ‘최상의’ 상태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총체적 이상은 관념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넓고 가장 좋은 

상태 즉 ‘신’의 경지가 된다.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 속에 내재된 인간 경험의 특성, 인간다운 삶을 살

려는 인간의 노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마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은 전체 삶에 적응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갖고 행동할 때에 인간 경험 속에는 신비로운 마음의 작용 또는 사고의 작용이 나

타나게 된다. 이것을 ‘경험의 종교적 양태’ 또는 ‘사고의 종교적 양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이 인간에게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이상적 목적을 제공해 

주고, 사람들이 그 이상적 목적에 대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상적인 목적

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경험 속에서 작용하는 

경험의 종교적 양태라는 인간 특유의 사고작용 때문이다.24) 이러한 사고의 작용

에 의해 전체 삶에 대한 통합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종교적 경험의 순간이다. 

22) CF, p.18

23) CF, p.43

24) CF,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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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교적 삶의 형식

1. 총체적 이상의 계속적 재구성

앞에서 의미 있는 삶, 그런 점에서 인간다운 삶에는 마음속에 그려진 삶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총체적 이상은 개개의 경험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상적 목적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경험이 

완전히 이상적인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상

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된 경험의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것

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재하는 것이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성은 인간의 최선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술가든, 과학자든, 시민이든, 부모든 모종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손길’

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25) ‘보이지 않는 손길’의 작용은 모든 경험 속에 내재하

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의 경험이 시작하는 순간에 새로운 가능성

들이 마음속에 포착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이상적인 목적들 중에서 특정 목적을 

현재 경험의 지침이 되는 이상적인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에 비추어 구체적

인 경험의 목표를 선정하는 것, 하나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이성적 추론과 계산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

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행 중인 경험 속에는 “희망과 염려” 그리고 “잘 되어 

간다는 느낌과 무엇인가 잘못 되어 간다는 느낌”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26) 경험을 시작할 당시에는 우호적이며 낙관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물이나 사태가 실제에 있어서는 적대적이고 절망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 삶에 깊이 박혀 있는 진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만족스러운 경험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모든 경험은 아무리 원하는 상태로 끝나는 경우라 할지라

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만족한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경험은 만족

스러운 면과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들을 동시에 갖고 

25) CF, p.23-24

26) CI,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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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 생활 사태에서 모든 경험은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연속

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모든 경험은 최고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경우에도 경험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는 법이 없으며, 앞으

로 보완되고 완성되어야 할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아무리 만

족스럽게 완결된 경험도 하나의 경험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이 등장하는 이상적인 

가능성들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완결된 경험의 마지막 순간은 자신의 삶의 이

상 전체 또는 자아 전체를 재적응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하나의 경험이 끝나는 완결단계에 종교적 경험의 순간을 갖는다는 사실은 삶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명목상으로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목적은 고

정된 목적이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발생됨에 따라 수정되는 목적이다. 그 목적

은 실험적인 목적이며, 행위에 의해서 검증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목적이다

”.27)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실제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이상적인 목적은 경험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요약하면 경험은 성격상 언제나 불완전한 그

리고 미완성의 상태에서 끝을 맺게 되어 있다. 인간은 수행중인 경험을 완성시키

기 위한 노력을 영원히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완전히 만족스러

운 궁극적인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직 계속적인 발달, 즉 영원한 경험

의 재구성과 재조직의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신을 아는 것도 

마음을 닦는 것도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을 아는 것과 마음을 닦는 것은 

계속적인 재구성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된다.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느 

일순간에 신을 알거나 마음을 닦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을 알고 마

음을 닦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2. 확대감과 빈곤감의 통합28)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경험은 그 자체가 탐구나 

학습의 과정 즉 경험 또는 삶에 의한 교육의 과정이다.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총

체적 이상을 형성하는 것은 삶의 현실, 모든 지식, 모든 이상적 가능성을 통합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전형이며, ‘으뜸되는 교육’ 즉 종교(宗敎)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으뜸되는 교육’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 즉 종교적 경험의 양태에 의

27) DE, p.105

28)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박철홍(1994b)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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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탐구나 학습을 하는 사람은 총체적 이상을 형성하는 데에 따른 모종의 심리

적 변화나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총체적 이상을 습득하는 사람

들의 심리적 변화나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종교적인 삶의 특성 즉 종교적

인 삶의 형식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여기서의 심리와 의식의 변

화는 그러한 변화의 전형적인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상태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삶,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총체적 이상

이 큰 사람이며, 경험에 의한 학습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적인 경험의 순간은 현실에 몸담고 있는 인간이 최고

의 이상적인 경지를 바라보고 열망하는 상태이다. 종교적 경험의 순간은 이와 같

이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묘한 심리적 느

낌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의 심리적 상태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확대된 이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가리킨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종

교적 경험의 순간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아가 최대한으로 확대된 상태라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아가 최대한으로 빈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신자인 학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경험의 양태에 의해 탐구나 학

습을 할 경우에 경험의 완결단계는 하나의 경험의 과정에서 갖게 된 모든 지식과 

가능성이 마음 전체와 부딪치고 재검토되고 재구성되는 시기이다. 하나의 경험에

서 획득된 탐구나 학습의 결과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던져 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 전체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때에 탐구자는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무수히 많이 포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완결단계에서는 탐구나 학습의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앎의 내용

과 새로이 생겨난 가능성들 모두가, 좀더 생생하게 표현한다면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수천의 생각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마음속으로 뛰어들게 된다.29)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수천의 생각의 덩어리에 비추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앎과 

삶 전체를 순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수천의 생각의 덩어리가 검토되면서 

마음을 일시에 “각성시키고 확대시켜 준다”.30) 나아가 탐구자는 상상적 사고의 양

태에 의해서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또는 실현된 것과 

29) AE, p.290

30) AE,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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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삶의 이상이 새롭게 형성되는 종교적 경험의 순간 경험 당사자는 경험이 있기 

이전보다 자신의 삶의 세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순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가능성의 세계가 실현 가능하다는 느낌, 최상의 이

상적인 상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순간은 경험 당사자

의 마음속에 가장 넓고 가장 가치 있는 세계를 갖는 순간이다. 또한 이 순간은 자

기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 즉 신적인 상태를 이룩하

는 데에 바쳐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자아 

실현감, 자기 향상감, 신과의 합일감을 최대한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한마디로 이 

순간은 자아가 소위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태이며, 말 그대로 ‘神’과 합일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순간은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 속에 있는 자

아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의 느낌을 갖는 순간이기도 하다. 

소극적 측면에서 보면 종교적 경험의 순간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가장 큰 

격차를 보게 된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가장 큰 격차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

이 이상적인 상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초라한 상태 즉 ‘빈곤’의 상태에 있

다는 것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삶의 형

식이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극적인 측면을 좀더 자

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의 편의상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앞에서 든 창조론을 신봉하던 학자가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는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진화론의 공부는 그의 마음의 총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앎과 삶의 영역을 

뒤흔들어 놓는다.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제시해 주는 가능성은 단순

히 그 지식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앎 전체로 파급되게 된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문제를 보게 되며, 지식

이 세련되고 심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단순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점점 더 

복잡하며 훨씬 더 난해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지식

을 획득할 때에 이상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탐구나 학습을 통해 하나의 지식을 획득하게 되면 확실성의 세계

는 쥐뿔만큼 증가하는 데 반해 그것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무지감이 다가오게 된

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통렬한 무

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동일한 논리를 도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죄책감에 대한 통렬한 인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질문

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실제 삶의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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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다보게 되면 이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 삶과 행동들이 이상적

인 상태와 비교하여 이상적인 상태 즉 신적인 상태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문자 그대로 초라한 자신의 삶, 이상적인 도

덕과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자신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볼 기회를 갖게 된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적 경험의 양태에 비추어 이상적으로 교육받는다

는 것은 ‘무지감’과 ‘죄의식’에 대한 통렬한 자아 인식을 낳는다. 통렬한 무지감을 

깨달은 사람은 유식과 무식은 백지장 하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늘상 말했듯이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무지하다

는 것을 알 뿐 특별한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사람은 지식

과 무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료의식을 갖게 될 가

능성이 있다. 한편 통렬한 죄의식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다도 자기 눈에 있는 ‘기둥’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이상적인 삶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니체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면 ‘선악의 피안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고결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인 찬사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죄인 

중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종합

해서 말하면 이 상태에서의 빈곤감은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한 자각과 성 프란

체스코의 죄의식에 대한 자각이 결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종교적 경험의 순간은 자아의 확대감과 빈곤감을 동시에 갖는 파라독스한 

느낌의 상태이며 양자가 절묘하게 통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31) 이 상태가 어

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즉 종교성이 어느 정도 깊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자아 

31) 여기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의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종교는 소극적 

측면에서 자신의 결핍을 통렬하게 느끼면서 삶의 이상을 현실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킬 때에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핍감이 아주 크고 통렬하게 될 때에 즉 이상이 크고 원대하게 될 때에 

이상과 현실은 적어도 관념상으로 분리되게 된다. 이때에 현실은 보잘 것 없는 세속적인 것으

로 이상은 현실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속한 것으로 고양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이상을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게 될 때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게 되며, 이 절대정신에 인격을 부여하게 될 때 기독교적인 신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된 삶의 이상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며, 삶의 이

상을 만들어 내고 삶의 이상을 담고 있는 마음을 극복하게 될 때에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가능

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이러한 종교적인 형태는 고도의 종교적인 삶의 형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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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감이 주는 환희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감이 주는 비참함 때문에 계

속해서 신적인 상태를 갈망하게 된다.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을 갈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더 마음 닦

는 일을 열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최상의 삶을 향하여 나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이것이 왜 가치 있느냐 하는 물음은 그 당사자

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성숙한 종교적 경험의 단계에 이

르른 사람에게는 삶의 속성이며 삶의 필연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

정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대하며, 재구성하는 ‘삶으로서의 교육’의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으로서의 성장의 과정이며,32) “성장은 더 

성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33)

Ⅳ. 결 론 : 삶에서 종교성 회복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듀이의 종교론에 대한 생각과 종교론에 함의되어 있는 

종교적 경험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인간의 경험 속에는 종

교적인 사고방식과 종교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넓은 의미의 종교 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을 촉진시켜 주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본 종교적 경

험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종교적 경험은 전체로서의 삶에 

적응하는 인간 삶의 경험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 삶이 소위 인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적어도 인간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개개의 행동이 서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

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행동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제멋대로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전체로서의 삶에 적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체로서의 적응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은 경험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험의 종교적 양태 혹은 종교적 사고

의 양태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사고의 양태의 작용에 의해서 경험 당사자는 전

체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이상을 형성하며, 총체적 이상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3)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아 확대감과 빈곤

32) DE, p.53

33) DE,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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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특징으로 하며,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삶의 총체적 이상을 계속적으로 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총체적인 삶의 재구성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험에 의한 교육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으로서의 성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삶의 총체성과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으로서의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을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것이다.34) 그러므로 여기

서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교육 또는 종교교육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듀이의 종교론과 삶

과의 긴밀한 관련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듀이에게 있어 삶과 교육과 성장은 동일시되며, 삶의 경험에 의한 교육은 종교적

인 삶을 속성으로 한다는 점이다. 듀이의 종교론이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삶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종교교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삶의 총체성과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으로서의 교육은 ‘종교성’을 길

러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종교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때의 종교교육은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종교에 입문

시키기 위한 교리나 의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때의 종교교

육은 지식의 제형식을 가르치는 것을 주장하는 학교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종교에 관한 내용 곧 비교종교학이나 종교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종교교육은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을 기르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듀이의 종교적 경험으로서 종교론이 제시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삶을 

중심으로 하여 이원론에 의해 분리된 현실과 교육과 종교 사이에 긴밀한 관련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전통철학과 종교의 이원론은 현실의 삶과 지식(학문)과 신앙

(종교)를 서로서로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해 왔다. 삼자의 분리는 모두에게 불행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삼자가 분리되게 되면 현실과 교육과 종교는 

34) 이러한 듀이의 교육관은 흔히 경험중심교육과정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경험중심교육과정은 지

금까지 전통교육의 관점에서만 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경험의 총체

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경험중심교육과정관은 지금까지 교육을 바라보던 관점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교과중심교

육과정관이나 학문중심교육과정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는 김규욱

(2001), 박천환(2004), 박철홍(1993a, 1993b, 1994a, 1994b, 2003. 2004), 박철홍‧윤영순(2004) 등

을 참고할 것. 그리고 듀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통합적인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박범석(200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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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따로 노는 따로 현실, 따로 교육, 따로 종교가 당연한 것이 된다. 즉 종교는 

예배당이나 사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되며, 공부는 삶과는 무관한 지식을 배우

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종교와 교육은 현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

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만다. 교육과 종교가 실제 삶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

도 이념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에 현실은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으로만 

남게 되고, 실제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난다. 그때에 실

제 삶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바와 유사하게 인류 역사가 발전시키

고 유지해 온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퇴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교육

은 높은 지적 학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출세와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세태는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래 종교는 윤리적 정신적 삶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일상적인 삶이나 합리적 지식과 분리

될 때에 종교는 어떤 경우에는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 위안

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

지어는 세속에서든 내세에서든 사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 그것은 교육과 종교의 타락이나 쇠퇴로 이어진다. 나아가 교

육은 삶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학문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부과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게 된다. 또

한 교리와 신조가 절대화되고 이를 지지해주는 의식과 의례가 제도화되고 나면, 

종교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교육과 

종교는 일상적인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사고와 경험을 억

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듀이의 종교론은 바로 인간 사고와 경험을 억압하

는, 삶과 분리되고 제도화된 교육과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해결책은 삶 자체의 종교화이다. 삶 자체의 종교화라는 말의 의미는 예술을 

예로 할 때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은 주로 

미술관이나 공연장, 또는 박물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예술은 현실의 삶에

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주어진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피

곤에 지친 심신을 달래거나,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이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인간

이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예술 또

는 예술적 경험은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며, 삶의 여유가 있는 부유한 계층이

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예술은 삶 속에서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경구처럼 말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조각가이다. 우리 모두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며, 미적인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 잡힌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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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공연장에 있는 삶과 분리된 예술과는 달리, 삶 속에서 작용

하는 예술적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삶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며,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때 예술관이나 공연장의 예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 당사자에게 사물과 사태 또는 삶을 보는 신선한 시

각을 깨우쳐 주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실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한마디로 삶 자체의 종교화는 삶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드러내

는 것이며, 삶 자체를 종교적인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제도화된 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것은 삶

의 과정에서, 즉 자신의 삶의 이상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삶의 현장에서 작용하는 

종교적인 삶의 성격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종교는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부유한 계층에게만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제도화된 종교 특유의 신념과 

관련된 것도 아니며, 종교를 표상하는 의식이나 관례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그것

은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을 실현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듀이의 경험의 철학과 종교론은 삶의 현실, 지식, 가치와 이

상을 통합하는 삶과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 체계를 제시해 준다. 여기서 제

시된 종교적 경험과 종교교육의 아이디어는 이원론에서 분리되었던 현실과 지식

과 가치의 영역을 통합하는 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제시된 종교적 교육의 이념은 으뜸되는 교육 즉 ‘宗敎’이다. 으뜸되는 교육은 요약

하면 총체로서 삶의 이상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체 삶에 대한 적응을 지향하는 교

육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현실 생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

간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탐구하고 해결하며, 나아가 새로

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총체로서 삶의 이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끊

임없이 문제를 직면하는 인간이 주어진 삶의 소명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행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때 삶과 교육이 하나가 된다.  

결국 종교성은 신비로운 과정이나 예배와 같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으뜸되는 교육으로서 삶이 회복되는 만큼 삶 속에서 자연스

럽게 길러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은 창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신비로운 

마음의 작용―이성적 사고를 넘어선 종교적 사고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깨닫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작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도록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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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행하지는 않으면서 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헌금을 내거

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신의 축복을 누리려는 것과 같

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모두에게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유산을 분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에 만족하지 못

하고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탐하여 아버지의 집을 기웃거리는 타락한 자식의 마

음과 같은 것이다. 신은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는 신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신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미신에 빠지게 만들거나, 사원에 올 

때에만 일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아편과 같은 위안을 주거나, 주어진 신념의 

굴레에 빠진 채 맹종하는 자아도취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거나, 아무리 많

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물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킴으로써 보복하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종교적 심성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삶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삶 전

체를 응시하면서, 맡겨진 소명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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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religious education 

implied in Dewey's thought of religion :
An educational endeavor to take religion 

back to the living world

Park, Chul-hong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out Dewey's idea of religious education 

which is implied in his conception of religion. For Dewey, an empirical naturalist,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divine reality or God. Therefore, he does not agree on 

the traditional view of religion―the identification of the divine and religious 

experience narrowly with the objects and practices of institutional religions. He 

makes a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religion and religious. Religion, as a noun 

substantive, denotes a variety of religions which entail a special body of 

institutionalized beliefs, practices, and organization. In contrast, religious, as an 

adjective, refers to a quality of experience. 

Religious quality of experience can be characterized by four aspects.

1) With his denial to the reasonableness of traditional religion, Dewey 

acknowledges that religious quality of experience can be found in the ordinary 

course of human experience. Dewey's major intention is not to propose a new 

religion, but to emancipate human experience with religious quality from the 

control of outdated beliefs of religions.

2) Each experience has its own problem to solve and adjust. However, meaningful 

human experience has the tendency to adjust ourselves to the whole scope of 

experience or the whole world in which we live and to the world which is 

more inclusive and deepseated. This kind of experience is named religious 

experience. Religious experience enables us to make our lives consistent and 

systematic. Thus it is requisite to meaningful human life.

3) It is due to religious mode of experience or religious mode of thought to adjust 

ourselves to the whole. By utilizing religious mode, we can formulate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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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d. God represents a unity of all ideals arousing us to desire and actions, 

or a unification of ideal possibilities and values. Also the mode presents us the 

emotion to devote ourselves to the unification.

4) The nature of religious life can be examined in two dimensions: psychological 

and logical. The psychological aspect of religious life can be analyzed in two 

ways: positive and negative. Positively, the life is described as 'the extending 

sense of self'―the sense that a self approaches very closely and identifies with 

God. Negatively, it is represented as 'the extreme sense of poverty'―the state 

of mind which integrate Socrates' with St. Francisco of Assisi's state of mind. 

From the logical dimension, the whole ideal can be continuously organized for 

the lifetime with the development of experience. Making a new whole ideal is 

equal to the process of education in the sense that it means to discover and 

enlarge a new meaning of life. Thus, religious quality of experience is an 

attribute to education by experience.

In conclusion, Dewey's idea of religious education is generally identified with his 

conception of education by experience. Only, religious education put emphasis upon 

cultivating and applying to religious mode of thought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upon developing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Dewey's idea of religious 

education can be epitomized by recovery of religious quality of experience from the 

grip of traditional religions and taking religious life back to the living world.

Key Words: religious, religious mode of experience, religious form of life, whole 

ideal, religious mind




